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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석유화학, 합성고무세계1위“우뚝”

금호석유화학이 최근 BR(Butadiene Rubber) 12만톤을 증설함으로써 합성고무 리딩기업으로 거듭나게 됐

다. 

금호석유화학(대표 박찬구)은 중국과 인디아 등을 중심으로 세계 합성고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

합성고무 생산능력을 70만3000톤에서 82만3000톤으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9.8%에서

10.4%로 0.6%p 상승하게된다.

여수소재No.2 BR 플랜트는생산능력이 12만톤으로 2008년부터 3년간총 1700억원을투입해건설됐다.

박찬구금호석유화학회장은“No.2 BR 플랜트는세계최고의생산성을바탕으로글로벌화학기업으로도약하

는 핵심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것”이라며“합성고무 글로벌 리더로서 공급량을 확대해 수급 안정화를 유도할

계획”이라고강조했다.

김성채 사장은“부타디엔(Butadiene)의 안정적인수급이필수적이기때문에수입을꾸준히늘려갈것”이라고

설명했다.

금호석유화학관계자는“제1공장을완공한후 31년 만에건설한합성고무플랜트로세계최고의 1인당생산성

을 보유하고 있다”며“No.1 플랜트의 모든 공정실험과 기술혁신 노하우를 집약하고 아시아 최초로 반응기 크

기확대에도전해성공했다”고덧붙였다. 

No.2 플랜트는반응기크기를확대함으로써 2개 라인에서 HBR 12만톤을생산할수있어 3개 라인에서 12만

톤을 생산하는 No.1 플랜트에 비하면 생산성이 50%, 1980년 도입 당시에 비하면 무려 140% 높아진 것으로

추산하고있다.

금호석유화학은No.2 BR 플랜트를가동하면관련매출이 4000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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